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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쌍용자동차에 선지원 요구
상하이자동차 3200억원 지원해야 … 지급 보증해야 자금 사용 가능

쌍용자동차의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이전료 등 총 3200억원의 

자금을 먼저 지원하지 않으면 쌍용자동차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쌍용자동차가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상하이자동차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때까

지는 자금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또 “대출신청 당시 중국은행 등에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했다고 자료를 낸 만큼 자금을 우선 

사용한 뒤 신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자동차로부터 자금을 받아 정상화된 이후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 120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쌍용자동차는 중국은

행 등 2개 은행에 설정해놓은 2000억 원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이 있으나 상하이차가 지급보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 등에 따라 12월17일부터 근무일수 기준으로 10일 간에 걸쳐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이

며,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6>


